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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ender-based career capital accumulation model for 

engineeri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developed model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the 

expert validity test and finally completed. As a result of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career capital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master process, and interaction process 

based on gender-based competencies (reflection, emotion, caring, relationship skills, and 

communication). Career capital consists of knowing-why, knowing-how, and knowing-whom. The 

knowing-why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elf-awareness, engineering interest, engineering vision, and 

efficacy, and the knowing-how is composed of major application ability, foreign language ability, 

engineering skill, and major experience, and the knowing-whom is composed of role model, mentoring, 

sense of community, and networking. This study model showed that career capital can be developed 

based on gender-based competencies, and career capital accumulation can be achieved by securing 

confidence, engineering knowledge, and support in the career capital development stage. Based on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areer capital 

accumulation programs for gender-based engineering femal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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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에 

대한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 최종적으

로 완성되었다. 문헌과 사례분석 결과, 젠더 기반 역량(성찰, 정서, 돌봄, 관계기술, 의사소통)

을 토대로 학습과정, 마스터과정, 상호작용 과정이 이루어지면 진로자본이 개발될 수 있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진로자본은 의미역량(knowing-why), 기술역량(knowing-how), 관계역량

(knowing-whom)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의미역량(knowing-why)은 자기 인식, 공학

흥미, 공학비전, 효능감으로, 기술역량(knowing-how)은 전공활용능력, 외국어능력, 공학기술, 전

공체험으로, 관계역량(knowing-whom)은 롤모델, 멘토링, 공동체의식, 네트워킹 구축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 모형은 젠더 기반 역량을 토대로 진로자본이 개발되고 진로자본 개발 단계에

서는 자신감, 공학지식, 지지체계를 확보해 가면 진로자본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구

안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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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젠더, 진로자본, 공학계 여대생, 모형  

 

1. 서론 

 최근 수십 년 동안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실천 및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교육과 

인력 측면에서 여성은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다[1]. 특히 공학계열은 자연계열에 비해 

양성 단계에서 여성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학위과정별 여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자연계열 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의 경우 50%를 웃돌고 있고 박사과정의 

경우 36%를 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학계열의 여성 비중은 학사, 

석사과정에서 겨우 20%를 넘어선 정도이며 특히 박사과정은 12.8%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2]. 이는 공학 분야에 적용되는 고등 교육에 비해 공학 전공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여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1].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학계열 내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소하고 젠더 균형을 

조성하기 위해 젠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3-5].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학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전공 이탈, 중도하차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공학교육이 젠더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4][5]. 21세기 

발전된 지식기반사회에서도 공학과 젠더가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쪽 성만 

지배적이거나 다른 한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없다면, 과학기술지식과 능력에 

더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창의성, 감성 등이 골고루 융합될 수 없게 된다[4]. 이에 젠더 

기반 접근이 공학의 젠더 간 균형,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가운데, 공학 내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3]. 특히 젠더 기반 접근은 여성 자신이 삶의 주체자이며 개인과 

조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6]. 이에 젠더 기반 

접근은 공학계 여대생의 역할인식과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젠더 기반 접근을 토대로, 공학계 여대생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역량을 

갖춘 효율적인 공학인력 확보 및 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학 분야에서 젠더 기반 선행연구는 공학 교육[3]. 교수전략 개발[5]. 여성 

리더십[6]등이 있으며 대학 간 여성 연구센터 및 프로그램 제작, 커리큘럼에 젠더 주제 

포함, 조직 문화에서의 젠더 인식을 통한 연구 및 보급이 이루어져 왔다[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학분야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젠더 기반 역량 개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Huppatz[8]는 여성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젠더 

기반한 자본과 그것의 변형은 여성성과 관련된 성향이나 기술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젠더 자본 개념이 여성을 친절하고, 배려하고 의사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고정관념적인 관점이 말하듯이, 그것들은 여성에게 보편적인 형태의 자본을 

제공하기도 한다[9] 이에 젠더 기반 역량에 대한 접근이 진로자본 개발을 위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10]. 따라서 공학교육은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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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역량 개발 요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기반 역량 관련하여 진로자본을 활용하고자 한다. 

진로자본은 Defillippi와 Arthur[11]가 제안한 개념으로, 3개의 핵심적인 진로역량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역량은 가장 기초가 되는 역량인 의미역량(knowing-why)이다. 이 

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관점을 뜻하는 것으로 에너지, 

목적의식, 동기부여, 일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며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역량인 기술역량(knowing-how)은 암묵적인 경험, 소프트 기술, 전문지식을 

특정 형태의 진로자본으로 결합한 통합된 용어로써, 직무분석, 직무설계, 수행평가, 지식, 

기술 및 훈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역량인 관계역량(knowing-whom)은 인적연결망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애착, 관계, 명성, 정보자원, 상호 간 의무 등을 의미한다[11][12]. 즉 

진로자본은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의미 및 

동기(의미역량), 지식 및 기술(기술역량), 인간관계(관계역량)을 의미하며, 역량의 축적을 

통해 진로라는 장 내에서 가치 있는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13]. 진로자본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 여성의 진로개발을 위해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진로자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직업적 성공을 위해 진로자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14]. 그러나 현재 공학교육에서 진로자본 관련 개념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경험들이 진로자본을 증진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자본을 주목하고 있다. 진로자본 각 역량의 개발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젠더에 의한 차이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므로[10] 젠더 기반 역량을 통한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이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발달을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자본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가치가 증가하므로[15] 진로자본의 

획득과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자본 축적이 더 불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16] 대학시기부터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개발과 축적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형은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핵심적인 법칙을 발견해 낼 수 

있게 하므로 이론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론의 주요 요소 및 변수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젠더 기반 진로자본의 각 요소들 간 

서술, 설명, 예측하는 준거의 틀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18]의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진로자본 축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관련 문헌 및 사례분석을 기초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문헌 검토 및 관련 자료들은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현재 공학계 여대생에게 요구되는 

진로자본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에 적용하였다. 문헌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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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 모형에 대한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모형의 초안을 구안하였다. 

모형 초안에 대해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한 검토 및 합의를 통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안을 구안하였다. 모형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나일주와 정현미[19]의 모형 타당화에 

대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진행 단계  

[Table 1] Research Progress Stage 

연구 단계 연구절차 

연구 준비 연구 주제 설정 및 연구 계획 수립 

문헌, 사례연구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모형 개발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 개발  

전문가 검증 전문가 타당도 검사  

모형 수정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토대로 모형 수정 및 보완  

모형 완성  최종 모형 완성  

 

2.2 모형의 초안 구안   

2.2.1 모형의 핵심요소 도출 

 본 연구에서 문헌분석과 사례분석 결과 모형의 핵심요소 도출은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개념 분석 결과 

 [Table 2] Key Concepts Analysis Results 

연구자 진로자본역량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 진로자본 역량 하위요소 

Kwak[20] 관계역량 교수 교우와 높은 수준의 교류지원  

Kim et al[21] 
기술역량 전공활용능력, 맞춤형 직장체험  

관계역량  팀프로젝트형 인턴십 지원 

Min et al[22] 
기술역량 전공지식, 능력 

의미역량 자신감 

Park et al[23] 

기술역량 기술능력  

의미역량 창의적 사고  

관계역량 의사소통 

Park[24] 의미역량 자신감, 효능감 

Park & Kim[25] 
의미역량 여성공학도 비전 

관계역량  리더십 교육, 협동학습  

Park et al[26] 관계역량 네트워크 형성 기술, 대규모 강연, 멘토링제도 

Lee et al[27] 
기술역량 전공능력, 교양능력, 외국어능력, 기초수학능력 

관계역량 인간소통능력 

Heo et al[28] 관계역량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Balakrishnan & Low[29] 관계역량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학습환경, 가족의 지지와 격려, 롤모델 

Buschor et al[30] 
의미역량 열정, 학습욕구  

관계역량 부모 교수지지, 역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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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ell[31] 
의미역량 흥미 

관계역량 멘토십 프로그램, 여성 친화적 환경, 지지망  

Walton et al[32] 
의미역량 자아정체감  

관계역량 공학계열 남학생과 좋은 상호작용, 격려 

Yang et al[33] 의미역량 진로자신감, 전문직 역할 자신감 

 

본 연구를 통해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진로자본은 Defillippi와 Arthur[11]의 

의미역량(knowing-why), 기술역량(knowing-how), 관계역량(knowing-whom)에 부합되는 

역량들이 발견되었다. 문헌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로자본을 역량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첫째, 의미역량(knowing-why)은 자신감, 전문직 역할 자신감, 자아정체감, 흥미, 

창의적 사고, 학습욕구, 열정, 여성공학도 비전, 효능감 등이 해당이 되며, 

기술역량(knowing-how)은 전공지식, 기술능력, 전공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기초수학 능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관계역량(knowing-whom)은 부모 교수 지지, 교수 교우와 

교류, 공동체 의식, 직장체험, 협동학습, 인턴십,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기술, 멘토링, 

롤모델 그리고 긍정적 학습 환경 등이 해당된다.  

 

2.2.2 모형의 설계 방향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분석, 전문가 평가의견을 토대로 모형의 설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기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Huppatz[8]와 Elizabeth 

외[10]의 젠더 역량인 관계기술, 의사소통, 성찰, 정서, 돌봄을 참고하여 본 연구 모형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본 축적을 위해서 Defillippi와 Arthur[11]가 

역량관점에서 제시한 의미역량(knowing-why), 기술역량(knowing-how), 관계역량(knowing-

whom)을 모형에 적용하며,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에 필요한 핵심요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각 요소들이 연결이 되어 젠더 기반 

역량과 진로자본 각 하위 역량 요소 간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자본은 특성상 누적적이며 상호연결이 되고 재생이 가능하다[34]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2.2.3 모형의 설계 전략  

문헌 및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추출된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의 설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은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제안하여 유익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둘째,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진로자본 개발과 축적이 단회성에 걸치지 

않게 환류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모형을 설계한다.   

2.2.4 모형의 초안 구안  

문헌분석, 사례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기반 역량은 

성찰, 정서, 돌봄, 관계기술, 의사소통 역량으로 제시되었다[11][13]. 이러한 젠더 기반 

역량에서 학습 과정을 통하여 진로자본의 의미역량(knowing-why)으로 연결이 된다. 

의미역량(knowing-why)은 자기 인식과 흥미, 공학비전, 효능감이 해당이 된다. 둘째,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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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역량은 마스터 과정을 통하여 진로자본의 기술역량(knowing-how)으로 연결이 된다. 

기술역량(knowing-how)은 공학기초역량, 공학경험, 공학기술, 외국어 능력이 해당된다. 

셋째, 젠더 기반 역량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관계역량(knowing-whom)으로 연결이 

된다. 관계역량(knowing-whom)은 롤모델, 멘토링, 공동체 의식 및 인턴십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젠더 기반 역량들은 학습과정, 마스터과정,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진로자본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자본 개발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어서 진로자본 개발 단계의 

의미역량(knowing-why), 기술역량(knowing-how),관계역량(knowing-whom)은 각각 자신감, 

공학지식, 지지 체계와 연결이 되면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진로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모형초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 초안 

[Fig.1] Development of Career Capital Accumulation Draft Model for Gender-Based Engineering College 

Female Students 

 

3. 연구 결과  

3.1 모형의 완성안 개발   

3.1.1 모형 전문가 평가   

모형 초안을 개발한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전문가는 경력 

10년 이상인 공학계열 교수 2인과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 관련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 유용성, 타당성, 이해도, 보편성을 중심으로 CVI(Content Validity 

Index: 내용타당도검증)를 측정하였다. CVI 측정은 Fehring[35]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별 각 점수에 가중치(1점=0, 2점=.25, 3점=.50, 4점=.75, 

5점=1.00)를 부여하여 문항마다 전문가들의 평균점을 구한 후 CVI가 .80 이상인 문항은 

주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50을 초과하면서 .79 이하인 문항은 비주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 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0 이하인 

문항은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평가결과는 Fehring[35]이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5인들이 할당한 점수의 가중치 평균을 산출하였다. 

 

젠더 기반  

역량 

 

성찰 

정서 

돌봄 

관계기술 

의사소통 

의미역량(Knowing-why) 

자기 인식, 흥미 

공학비전, 효능감 

기술역량(Knowing-how) 

공학기초역량, 외국어능력 공학기

술, 공학경험 

관계역량(Knowing-whom) 

롤모델, 멘토링 

공동체의식, 인턴십 

 

 

공학계 

 여대생 

 

진로자본 

축적  

학습과정

정 

마스터과정 

상호작용과정 

자신감 

공학지식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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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설계요소에 대한 CVI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설명력과 유용성, 

이해도 항목은 0.95, 1.00, 0.79로 수정의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당성, 보편성은 

0.75, 0.70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의 수정 의견을 바탕으로 모형의 

설계요소를 수정하였다. 

[표 3] 전문가 평가  

[Table 3] Expert Evaluation 

구분 문항 평균 표준편차 CVI 

설명력 
제시된 모형은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진로자본 모형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85 .14 0.95 

유용성 
제시된 모형은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모형을 위한 

진로활동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0 .00 1.00 

타당성 
제시된 모형은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진로자본 모형의 

단계와 설계전략이 체계적이고 잘 제시되어 있다. 
.75 .00 0.75 

이해도 본 모형과 모형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용이하도록 표현되었다. .85 .14 0.79 

보편성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어떤 내용의 활동이라도 진로자본을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다. 
.70 .11 0.70 

 

전문가 평가를 통한 수정사항 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전문가 수정사항  

[Table 4] Expert Modifications 

개선사항 주요 내용 

핵심 

요소  

의미역량(knowing-why)에서 공학도로서 자기 인식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공학흥미를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과 지도 필요하므로 흥미 대신 공학흥미로 구체적 표현 할 것, 기술역량(knowing-how)에서 

공학기초역량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학기초역량대신 전공활용능력으로 

변경 필요, 기술역량(knowing-how)에서 암묵적 경험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공학경험 대신 

전공체험으로 실천적, 구체적으로 제시, 관계역량(knowing-whom)에서 공학계 여대생에게 중요한 

요소로 롤모델, 멘토링 포함시켜야 하며, 인턴십은 전공체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인턴십은 

생략하고 대신 네트워킹 구축으로 표현하여 관계역량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설계 

방향  

젠더 기반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계기술, 의사소통, 성찰, 정서, 돌봄 관련 역량들이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개발과 축적 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젠더 관점에 기반한 역량을 

토대로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개발과 축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제시할 

것, 진로자본 역량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모형의 각 핵심요소들이 상호연결이 되고 

누적이 될 수 있도록 모형의 순환성을 고려하는 방향 제시 필요 

설계  

전략  

공학분야에서도 여성의 장점을 내세워 그 분야에 맞는 포지션을 진로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므로 본 모형에서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에 기반한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진로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단회성이 아니라 모형이 환류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역량개발과 축적에 대한 

지속성 고려할 것, 모형을 젠더 기반한 역량, 진로자본 개발, 진로자본 축적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공학계 여대생에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모델의 특화성, 유익성 추구,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특성이 반영되어서 이러한 젠더 특성과 강점이 진로자본 개발과 축적에 잘 연계되는 것이 필요, 

진로자본 축적을 위해 공학계 여대생 대학생활 전주기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 

 

3.1.2 최종 모형 개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모형은 전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젠더 기반 역량 단계, 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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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자본 개발 단계, 3단계는 진로자본 축적 단계이다. 1단계 젠더 기반 역량은 성찰, 

정서, 돌봄, 관계기술,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여학생들의 젠더에 기반한 

역량에 해당된다. 이러한 젠더 기반 역량에서 학습과정, 마스터과정,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모형의 2단계로 연계된다. 2단계는 진로자본 개발 단계에 해당이 되며 

의미역량(knowing-why), 기술역량(knowing-how), 관계역량(knowing-whom)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진로자본 역량은 의미역량(knowing-why)으로 자기 인식, 

공학흥미, 공학비전, 효능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공학계 여대생들의 젠더 기반 역량이 

학습과정을 통해 진로자본의 의미역량으로 개발될 수 있다. 즉, 공학계 여대생들의 젠더 

기반 역량들이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기 인식을 확립하며 공학흥미를 키우고 공학비전을 

세워가면서 효능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미역량(knowing-why)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진로자본 역량은 기술역량(knowing-how)으로, 전공활용능력, 

외국어능력, 공학기술, 전공체험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공학기초역량 대신에 전공활용능력으로, 공학경험 대신에 전공체험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젠더 기반 역량을 토대로 마스터 과정이 

이루어지면 진로자본의 기술역량(knowing-how)이 개발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진로자본 

역량은 관계역량(knowing-whom)으로, 롤모델, 멘토링, 공동체의식, 네트워킹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가 평가의견에 준하여, 모형 초안에서 제시된 인턴십은 

기술역량(knowing-how)의 전공체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생략되고 네트워킹 구축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관계역량(knowing-whom)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젠더 기반 역량에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관계역량(knowing-whom)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공학계 여대생들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롤모델을 만들고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속에 공동체 의식 확립과 네트워킹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진로자본 개발 단계로서 진로자본의 의미역량(knowing-why)에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기술역량(knowing-how)에서 공학지식을 확장해가며 관계역량(knowing-

whom)에서 지지체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공학계 여대생은 진로자본을 축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모형의 1,2,3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순환체계로써, 

젠더 기반하여 진로자본 개발과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모형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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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 모형 

[Fig.2] Development of Career Capital Accumulation Model for Gender-Based Engineering College 

Female Students 

 

4.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형에서 

젠더 기반 역량 요소는 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성찰, 정서, 돌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8]. 이 요소들은 학습과정, 마스터과정,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진로자본 개발 

단계로 연결이 됨에 따라 젠더 기반 역량이 진로자본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10]. 이러한 결과는 젠더 관점이 역량 개발에 중요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4][6], 아울러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개발을 

위해 젠더 기반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Huppatz[8]의 젠더 기반 

역량을 본 연구의 공학계 여대생에게 적용하여 모형을 구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된 진로자본을 역량별로 유형화하여 Defillippi와 Arthur[11]가 

제시한 의미역량(knowing-why)과 기술역량(knowing-how), 관계역량(knowing-whom)에 

적용하여 모형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젠더 기반 역량은 학습과정을 통해 

의미역량(knowing-why)으로, 마스터과정을 통해 기술역량(knowing-how)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관계역량(knowing-whom)으로 연계된다. 즉 젠더 기반 역량이 학습과정, 

마스터과정,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진로자본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8][10] 유추해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상호작용 과정은 공학계 여대생의 장기적인 공학 진로, 사회적 소속감 촉진, 학업적 

성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9][32]. 특히 공학환경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함께 경험하는 동료이자 행위주체이므로[36] 이들의 상호작용과정은 남녀 

학생 모두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32]. 즉 젠더 기반 역량에서 

상호작용 과정은 관계역량(knowing-whom) 개발뿐만 아니라 공학 소속감을 촉진하고 

진로에 몰입하게 하여 성공에 이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젠더 기반 역량인 관계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토대로 공학계 여대생의 교수 교우 간 

상호작용 과정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형에 의하면 진로자본 개발 단계에서 의미역량(knowing-

why)은 자신감, 기술역량(knowing-how)은 공학지식, 관계역량(knowing-whom)은 지지 

체계를 구축해 가면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자본 역량에서 자신감, 지식, 지지가 있으면 진로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를[10]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들이 

공학진로에 몰입하고 지속하는 요인으로 자신감[10][33]이 중요하며 공학지식과 기술, 

지지 등은 효능감, 정체감 형성 뿐만 아니라 역량 발달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22-24][30]. 즉 공학계 여대생들이 진로자본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공학지식을 쌓아가며 지지체계를 확보해 간다면, 진로자본이 축적되어 진로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젠더 기반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을 통해 공학계 

여대생의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공학 발전과 여성공학인력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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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유능한 여성엔지니어를 보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공학계 여대생의 

역량을 개발하고 축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학계 여대생들이 젠더 

기반 역량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학계 

여대생들이 젠더 기반 역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진로자본 축적으로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진로자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최종 모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모형에 대한 검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도출된 모형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젠더 기반 

진로자본 각 하위역량들에 대해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단계별, 시기별 진로자본 축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젠더 기반 진로자본 축적에 대한 공학계 여대생의 

대학생활 전주기에 걸쳐 단계별, 시기별 접근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활 전주기에 걸쳐 모형에 제시된 각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활동과 수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학년별, 

전공별 기반하여 진로자본 역량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활동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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